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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Purpose : This study investigated the empowerment, burnout, and job satisfaction levels among occupational therapists, and to 
ascertained the effects of empowerment and burnout on job satisfaction. The study aimed to provide foundational data to help 
increase job satisfaction among occupational therapists.

Methods : We surveyed 180 occupational therapists working in the Jeollabuk-do. The survey included 49 questions covering 
general characteristics, empowerment, burnout, and job satisfaction. Differences in empowerment, burnout, and job satisfaction levels 
based on general characteristics were analyzed using independent sample t-tests and one-way ANOVA. We performed multiple 
regression analyses to ascertain the effects of empowerment and burnout on job satisfaction.

Results : The average scores for job satisfaction, burnout, and empowerment were 40.32, 58.40, 41.82, respectively. Job 
satisfaction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showed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s based on the annual income and the most 
difficult treatment. We found that empowerment factors such as perceived importance of the job confidence in one's abilities, and 
independence and autonomy in job performance, significantly affected job satisfaction. However, the most significant factor 
influencing job satisfaction was daily fatigue and stress.

Conclusion : Job empowerment and burnout of significantly affected job satisfaction among occupational therapists. Occupational 
therapists have a effect on the daily lives of their clients through interventions, playing a crucial role for each individual client. 
Thus, increasing the empowerment and job satisfaction levels of occupational therapists and reducing their burnout levels can help 
improve the quality of life of the clients and enable occupational therapists to provide high-quality servi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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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현대사회는 고령인구의 급증(National Statistical Office, 

2022b)과 급·만성 질환의 증가로 인하여 개인의 건강한 
삶과 웰빙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게 되었다(National 

Statistical Office, 2022a). 노인인구의 급증으로 인하여 심
뇌혈관 질환, 만성 퇴행성 질환, 정신 질환 환자의 수 또
한 증가하게 되었다(Health Insurance Review and 

Assessment Service, 2021). 이로 인하여, 인지적·정신적 
문제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환자들을 치료하
는 작업치료사의 역할과 수요도 함께 증가하였다(Shin 

& You, 2022).

작업치료는 작업을 통해 건강한 삶과 삶의 질을 증진 
시켜주는 보건 전문직이며, 환자의 작업 수행 능력을 향
상시키고 환경 수정 및 조정을 통해 지역사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전문직이다(World Federation of 
Occupational Therapy, 2015). 작업치료 대상자는 요양급
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 사항과 심사지침에 
명시된 중추신경계 손상 환자(Health Insurance Review 
and Assessment Service, 2022) 및 신체적, 정신적 그리고 
사회적 장애를 가진 사람들로 이들에게 일상생활 수행
과 기능 유지 및 발전을 위해 의미 있고 목적 있는 치료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수행하는 역할을 한다(Korean 

Association of Occupational Therapists, 2023). 2020년 보건
의료 인력 실태조사를 기준으로 각 분야별 면허취득자
는 치과위생사는 88,422명(인구 천 명당 1.72명), 물리치
료사는 75,714명(인구 천 명당 1.47명)이다. 방사선사는 
48,593명(인구 천 명당 .95명), 작업치료사는 20,294명(인
구 천 명당 .40명)이다(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2021). 작업치료사는 재활 의료기관 및 지역사회 기관에 
필요한 인력임에도 불구하고 타 보건 의료 직종에 비해 
그 수가 매우 적은 수준임을 알 수 있다. 작업치료사는 
치료 중재를 위한 전문 지식과 개별화된 치료 접근이 요
구되며, 환자와의 장시간 접촉으로 인해 육체적·정신적 
긴장이 높아서 직무스트레스가 높다(Shim 등, 2020). 작
업치료 수요가 증가하고 있지만 필요한 인력에 비해 적
은 작업치료사의 수는 과도한 업무 밀집과 스트레스를 

증가시키는 요인이 된다. 이는 직무 불만족을 초래하여
(Ryu & Kim, 2016) 환자들의 치료 서비스 만족에도 영향
을 미친다.

작업치료사의 직무만족을 높이기 위해 자존감 증대 
및 내재적 동기부여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임파워먼트
를 높인다면 소진에 강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인 직무스
트레스를 쉽게 통제하고(Seo, 2017), 업무에 대한 심리적 
소진을 낮추며(Kim & Baik, 2021), 직무만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임파워먼트는 구성원들에게 권한
을 부여하여 담당업무의 영향력, 결정권, 자율성 등을 증
진 시켜주는 것이다(Gwak, 2019). 맡은 직무에 긍정적인 
감정을 갖고 업무 성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임파워먼트
가 형성되어야 한다(Kim & Kwon, 2020). 임파워먼트가 
높을수록 직무스트레스와 소진이 감소되며, 직무만족과 
직무 성취는 높아진다(Lim, 2023).

한편, 작업치료사는 업무 환경과 치료 업무에서 오는 
스트레스로 인해 평균적으로 중등도의 소진을 겪는 것
으로 보고된다. 수직적인 조직문화와 소통의 어려움, 치
료적 접근에 대한 고민, 환자를 대하는 친절함과 윤리의
식을 바탕으로 한 사명감, 감정노동 등이 소진의 원인으
로 분석되었다(Hwang & Jung, 2020; Lee & Bang, 2015). 

소진은 장기간 사람들 간에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는 동
안 지속적인 업무 스트레스에 의해 발생하는 지속적이
고 반복적인 정서적 압박의 결과이다(Kim, 2021). 소진
은 만성적이고 정서적인 스트레스에 대한 반응으로 작
업치료사의 건강을 저하시키며 환자들에게 제공하는 치
료에 대한 서비스의 질을 감소시킨다(Lee & Chung, 

2016). 소진의 원인이 되는 업무적·치료적 환경 요인들을 
감소시킴으로써 직무만족도를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 작
업치료사의 소진은 심리적이고 육체적으로 부정적인 영
향을 미치며 직장에 대한 만족도 또한 감소시킨다(Lim, 

2014a).
직무만족은 현재 근무환경에서 얼마나 만족하는가에 

대한 감정적 표현 상태로(Son & Baek, 2023), 직무환경
의 질을 나타내는 중요한 지표가 된다(Kim & Yu, 2023). 
직무만족은 개인의 직무에 대한 태도를 나타내며, 긍정
적 감정 상태로 능률적인 업무 수행을 할 수 있도록 한
다(Kim 등, 2019a). 병원 종사자들은 환자를 지속적으로 
관찰하고 개인에게 적합한 치료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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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때문에 직무에 대한 만족감을 가지고 근무하는 것이 
중요하다. 직무만족은 높은 근로 의욕과 자기개발을 촉
구하고 자발적 참여 의욕을 불러일으켜 개인의 성과 향
상에 긍정적인 작용을 하므로(Park 등, 2017) 작업치료사
의 직무만족을 높인다면 업무 능률의 향상과 환자에게 
제공되는 의료서비스의 질 향상을 가져올 것이다.

선행연구들을 보면 작업치료사의 임파워먼트와 직무
만족도에 관한 연구들은 있었지만 작업치료사의 임파워
먼트와 소진에 관한 연구는 부족한 상황이다. 또한 임파
워먼트, 소진, 직무만족도의 관계에 대한 연구는 특수교
사를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는 있었지만(Bae 등, 2013), 
작업치료사를 대상으로 한 연구는 현재 매우 미비한 실
정이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작업치료사의 임파워먼트와 
소진 그리고 직무만족도에 대하여 알아보고 각 요인들
이 직무만족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규명하여 향
후 관련 분야 연구에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2. 연구의 목적
연구의 목적은 첫째, 작업치료사의 임파워먼트, 소진 

및 직무만족도 정도를 알아본다. 둘째, 임파워먼트와 소
진이 직무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본다. 이를 통하
여 작업치료사의 직무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고자 한다.

Ⅱ. 연구방법
1. 연구 대상자 자료수집

연구를 진행하기 위해 전라북도에 위치한 상급 종합
병원, 종합병원, 재활·요양병원, 장기 요양기관, 지역사
회, 아동센터 등에서 재직 중인 작업치료사 185명을 대
상으로 설문조사를 시행하였다. 조사 기간은 2023년 5월 
31일∼7월 12일까지 진행하였으며, 185부의 설문지를 오
프라인 및 온라인으로 배포하였다. 대상자들에게 연구 
목적과 설문 내용에 대해 구두와 온라인을 통해 안내하
였고, 이 중 182부가 수거되었으며 불성실한 응답자 2명의 
응답을 제외한 총 180부의 설문지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2. 연구 도구
1) 임파워먼트
Spreitzer(1995)가 개발한 임파워먼트 측정도구는 

Jung(1998)이 번역하고, Shim(2009)이 작업치료사 및 물
리치료사에게 적합하게 수정 및 보완한 것을 Kim(2018)
이 사용한 임파워먼트 측정 도구를 사용하였다. 총 12문
항으로 의미성, 역량, 자기 결정성, 효과성 등 4개의 영
역으로 모든 문항은 5점 척도이다. 점수가 높을수록 임
파워먼트를 지각한다. 본 연구의 임파워먼트 도구의 
Cronbach’s alpha는 .87이었다.

임파워먼트 설문 내용은 요인분석을 통해 3개의 요인
으로 분류하였다. 첫 번째로 자기 직무의 중요성 및 능
력 확신 요인은 개인이 자신의 직무가 얼마나 의미가 있
는지, 자신의 직무를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자신
의 직무 능력에 대한 확신이 얼마나 있는지를 포함한다. 

두 번째로 부서 내 영향력 및 통제 요인은 개인이 자신
의 부서에서 얼마나 큰 영향력을 갖고 있는지, 부서 내
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얼마나 통제할 수 있는지에 대한 
항목들로 구성되었다. 세 번째 요인인 직무수행의 독립
성 및 자율성은 개인이 자신의 직무를 얼마나 독립적으
로, 자율적으로 수행하고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지에 대
한 항목들이 포함되었다.

2) 소진 척도
Maslach과 Jackson(1981)이 측정하기 위해 만든 도구로 

Jang(1995)이 번역하여 Jeong(2008)이 수정 및 보완한 것
을 Kim(2022)이 이용한 소진 측정 도구를 사용하였다. 

총 22문항으로 정서적 탈진, 비인격화, 개인적 성취감에 
대한 3개의 하위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모든 문항은 
5점 척도이다. 점수가 높을수록 소진이 높음을 의미한
다. 본 연구의 소진 도구의 Cronbach’s alpha는 .90이었다.

소진 설문 내용은 요인분석을 통해 3개의 요인으로 분
류하였다. 첫 번째로 일상의 피로와 스트레스 요인은 일
상적인 업무로 인한 피로감, 스트레스, 정서적 고갈, 좌
절감을 포함하는 항목들로 구성되었다. 두 번째로 대인 
관계의 무감각과 거리감 요인은 타인(환자, 보호자, 직장
동료 등)과의 관계에서 느껴지는 무감각함, 무관심, 문제
에 대한 효과적인 대처의 어려움 등의 항목들로 구성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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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 세 번째 요인인 대인 관계의 긍정적 상호작용은 
타인과의 긍정적인 상호작용, 이해, 연민의 항목을 포함
하고 있다.

3) 직무만족도 척도
Bai와 Suh(1989)가 정신과 간호사의 업무 스트레스를 

측정하기 위해 사용한 문항들을 Kwon(2006)이 작업치료
사에게 맞게 수정 및 보완하고 Park(2020)이 재구성한 직
무만족도 측정 도구를 사용하였다. 총 15문항으로 업무 
만족도, 보상, 기회 만족도, 직업만족도 등 4가지 하위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모든 문항은 4점 척도이다. 

13번 문항에서 우리 병원을 우리 직장으로 변경하여 사
용하였다. 이 척도는 점수가 높을수록 직무만족도를 지
각한다. 본 연구의 직무만족도 도구의 Cronbach’s alpha

는 .86이었다.

직무만족도 설문 내용은 요인분석을 통해 3개의 요인
으로 분류하였다. 첫 번째 요인은 직장 내 전반적 만족
도로 현재의 직장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 급여, 후생 
복지, 업무에 대한 만족도, 상사와의 관계, 업무 발전 기
회 등의 내용이 포함되었다. 두 번째 요인은 업무의 중
요성 및 자부심으로 직무가 환자의 치료에 얼마나 중요
한 역할을 하는지, 업무의 중요성 및 그 업무에 대한 자
부심과 관련된 항목들이다. 세 번째 요인은 동료 및 환
자와의 관계 만족도로 동료와 상사와의 관계, 환자 치료 
결과에 대한 만족도, 그리고 현재의 직업에 대한 전환 
욕구를 알 수 있는 항목들로 구성되었다.

3. 자료 처리 및 분석
수집된 자료를 분석하기 위해서 SPSS 25.0 프로그램

을 사용하였으며, 구체적인 분석 과정은 다음과 같다. 먼
저 연구 대상자들의 일반적 특성을 확인하기 위해 빈도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임파워먼트, 소진, 직무만족도는 
기술 통계로 산출하였다. 연구에 사용한 척도들의 신뢰
도를 알아보기 위해 척도별 Cronbach’ alpha 계수를 산출
하였다. 일반적 특성에 따라 작업치료사의 임파워먼트, 
소진, 직무만족도에서 차이가 나타나는지 확인하기 위해 
독립표본 t-검정과 일원배치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임
파워먼트와 소진이 직무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

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Ⅲ. 결 과
1. 연구대상자 일반적 특성

본 연구대상자 180명 중 여자가 144명(80 %), 나이는 
20대 102명(56 %), 가구 형태는 4인가구 이상 62명(34 

%), 최종학력은 학사 122명(68 %), 총 근무 경력은 1
년~3년 68명(37 %), 직장 형태는 재활·요양 병원 109명
(60 %), 고용 형태는 정규직 156명(86 %), 현 직책은 사
원(작업치료사) 149명(82 %), 부서 내 최고 관리자의 직
종은 타 치료직군 120명(66 %), 연봉은 2500만~3500만 
미만 90명(50 %), 주 업무는 성인 156명(86 %), 가장 힘
들다고 생각되는 치료는 성인 일반치료 51명(28 %), 직
장 내 치료실의 물리적 구조 형태는 치료실이 타 직종과 
같은 공간 내에 있음 136명(75 %), 함께 근무하는 작업
치료사 수는 21명 이상 96명(53 %)으로 가장 많이 나타
났다(Table 1).

2. 연구대상자의 임파워먼트, 소진, 직무만족도
본 연구의 주요 변수로 설정한 임파워먼트, 소진, 직무

만족도의 기술 통계는 다음과 같다. 연구대상자들의 임
파워먼트는 평균 41.81점, 소진은 평균 58.40점, 직무만
족도는 평균 40.32점으로 나타났다(Table 2).

3.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임파워먼트
본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임파워먼트의 

정도는 나이, 총 근무 경력, 현 직책, 연봉, 주 업무, 가장 
힘들다고 생각되는 치료, 함께 근무하는 작업치료사 수
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나이에서는 
40대와 50대가 20대와 30대보다 임파워먼트가 높았다. 
총 근무경력에서는 10년 이상의 경력자의 임파워먼트가 
가장 높았다. 현 직책은 관리자가 사원과 중간관리자보
다 임파워먼트가 높았다. 연봉에서는 2,500만 이하의 임
파워먼트가 가장 낮았고 2,500만 이상과 4,500만 미만은 
동일하며 4,500만 이상은 가장 높았다. 주 업무에서는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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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racteristics n (%)

Gender Male 36 (20.00 %)
Female 144 (80.00 %)

Age
(year)

20 102 (56.67 %)
30 61 (33.89 %)
40 12 (6.67 %)

50 ≤ 5 (2.78 %)

Household type

Single person 58 (32.22 %)
Two person 27 (15.00 %)
Three person 33 (18.33 %)

Four person ≤ 62 (34.44 %)

Educational background

College 40 (22.47 %)
University 122 (68.54 %)

Master's degree 15 (8.43 %)
Doctorate 1 (.56 %)

Length of work (year)

1 ~ 3 68 (37.78 %)
4 ~ 6 47 (26.11 %)
7 ~ 9 25 (13.89 %)
10 ≤ 40 (22.22 %)

Type of workplace

Tertiary hospital 12 (6.67 %)
General hospital 43 (23.89 %)

Rehabilitation·Geriatric hospital 109 (60.56 %)
 Long-term care facility 1 (.56 %)

Community 10 (5.56 %)
Child center 5 (2.87 %)

Form of employment
Regular work 156 (86.67 %)
Contract work 23 (12.78 %)
Part time work 1 (.56 %)

Position
Team member 149 (82.78 %)

Middle manager 17 (9.44 %)
Department head 14 (7.78 %)

Head’s occupation Other 120 (66.67 %)
Occupational therapist 60 (33.33 %)

＞ 25 52 (28.89 %)
Annual income
(million won)

25 ~ 34 90 (50.00 %)
35 ~ 44 17 (9.44 %)

45 ≤ 21 (11.67 %)

Main work
Adult 156 (86.67 %)

Pediatric 9 (5.00 %)
Adult & Pediatric 15 (8.33 %)

Most difficult treatment

Adult treatment 51 (28.49 %)
Pediatric treatment 34 (18.99 %)

Swallowing treatment 40 (22.35 %)
Cognition treatment 19 (10.61 %)

Not applicable 35 (19.55 %)

Form of physical structure of treatment room Unseparated treatment room 136 (75.56 %)
Separate treatment room 44 (24.44 %)

The number of people working together
(person)

＞ 5 18 (10.00 %)
5 ~ 10 44 (24.44 %)

11 ~ 15 22 (12.22 %)
16 ~ 20 0 (.00 %)

21 ≤ 96 (53.33 %)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participants (n= 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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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치료를 담당하는 경우 임파워먼트가 가장 낮았고, 소
아치료를 담당하는 경우 임파워먼트가 가장 높았다. 함

께 근무하는 작업치료사 수에서는 5명 이하가 함께 근무
할 때 임파워먼트가 가장 높았다(Table 3).

Variable M±SD

Empowerment 41.81±6.50

Burnout 58.40±11.22

Job satisfaction 40.32±5.78

Table 2. Mean score for empowerment and burnout and job satisfaction (n= 180)

Characteristics M±SD p Duncan

Age
(year)

20 40.66±5.44a

.000  a,b<c,d
30 41.90±7.05b

40 48.08±7.08c

50 ≤ 49.20±6.34d

Length of work (year)

1 ~ 3 40.60±5.16a

 
.000 

 
a,b,c<d

4 ~ 6 40.57±5.83b

7 ~ 9 39.72±6.34c

10 ≤ 46.63±7.23d

Position

Team member 40.85±6.18a

.000 a,b<cMiddle manager 44.12±5.68b

Department head 49.29±5.43c

Annual income
(million won)

＞ 25 39.48±5.69a

.000 a<c<d
25 ~ 34 41.41±5.49b

35 ~ 44 44.00±8.90c

45 ≤ 47.52±6.69d

Main work

Adult 41.20±6.08a

.002 a<bPediatric 48.22±6.80b

Adult & Pediatric 44.33±8.23c

Most difficult treatment

Adult treatment 38.67±6.08a

.000 a<d
Cognition treatment 40.84±6.72b

Swallowing treatment 42.55±5.18c

Pediatric treatment 44.76±6.45d

The number of people working 
together
(person)

＞ 5 42.00±7.68a

.004 c,d<a
5 ~ 10 44.77±5.69b

11 ~ 15 41.36±5.80c

21 ≤ 40.52±6.42d

Table 3. Empowerment on the general characteristics (n= 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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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소진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소진의 정도는 가

장 힘들다고 생각되는 치료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
이가 있었다. 소아치료가 소진 정도가 가장 낮았고, 성인
치료, 인지치료, 연하치료의 소진 정도는 비슷하였다
(Table 4).

5.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직무만족도

본 연구의 대상자를 일반적 특성의 기준으로 직무만
족도 정도를 분석한 결과 연봉, 가장 힘들다고 생각되는 
치료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연봉에서는 
4,500만 이상이 직무만족도가 가장 높았고, 2,500만 이하
와 2,500만~3,500만 미만의 직무만족도는 그다음으로 나
타났다. 가장 힘들다고 생각되는 치료에서는 소아치료의 
직무만족도가 가장 높았고, 성인치료, 인지치료, 연하치
료는 비슷하였다(Table 5).

Characteristics M±SD p Duncan

Most difficult treatment

Adult treatment 61.84±11.40a

.014 d<a,b,c
Cognition treatment 60.84±10.65b

Swallowing treatment 59.43±10.43c

Pediatric treatment 53.85±11.43d

Table 4. Burnout on the general characteristics   (n= 180)

Characteristics M±SD p Duncan

Annual income
(million won)

＞ 25 39.06±5.47a

.026 a,b<d
25 ~ 34 40.20±5.92b

35 ~ 44 40.71±5.49c

45 ≤ 43.57±5.25d

Most difficult treatment

Adult treatment 38.20±5.66a

.000 a,b,c<d
Cognition treatment 40.00±5.23b

Swallowing treatment 38.75±6.03c

Pediatric treatment 43.56±4.50d

Table 5. Job satisfaction on the general characteristics  (n= 180)

6. 임파워먼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소진의 일상의 피로와 스트레스, 대인 관계의 무감각

과 거리감, 대인 관계의 긍정적 상호작용과 직무만족도
의 직장 내 전반적 만족도, 업무의 중요성 및 자부심, 동
료 및 환자와의 관계 만족도가 임파워먼트에 미치는 영
향을 검증하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회귀 
모형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F=13.29, p<.001). 
회귀 모형 설명력은 약 30 %로 나타났다(R2=.32, 

adjR2=.30). Durbin-Watson 통계량은 1.76으로 2에 근사한 
값으로 분석되었다. 분산 팽창지수(VIF)도 전체 항목에
서 10 미만으로 다중공선성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
었다. 회귀계수의 유의성 검증 결과 직장 내 전반적 만
족도(β=.21, p<.01), 업무의 중요성 및 자부심(β=.17, 

p<.05), 동료 및 환자와의 관계 만족도(β=.15, p<.05), 대
인 관계의 긍정적 상호작용(β=-.25, p<.001), 일상의 피
로와 스트레스(β=-.17, p<.05), 대인 관계의 무감각과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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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감(β=-.14, p<.05)이 임파워먼트에 유의한 영향을 미
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직장 내 전반적 만족도, 업무
의 중요성 및 자부심, 동료 및 환자와의 관계 만족도가 
높아질수록 임파워먼트 또한 높아지는 것으로 평가되었
다. 그리고 대인 관계의 긍정적 상호작용, 일상의 피로와 
스트레스, 대인 관계의 무감각과 거리감이 낮아질수록 
임파워먼트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준화 계수의 

크기를 비교하면, 대인 관계의 긍정적 상호작용(β
=-.25), 직장 내 전반적 만족도(β=.21), 업무의 중요성 및 
자부심(β=.17), 일상의 피로와 스트레스(β=-.17), 동료 
및 환자와의 관계 만족도(β=.15), 대인 관계의 무감각과 
거리감(β=-.14) 순으로 임파워먼트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Table 6).

Independent variables B S.E. β t p VIF

(Constant) 41.78 .41 　 102.91 .000

Burnout 1.
Daily fatigue and stress -1.08 .48 -.17 -2.23 .027 1.40 

Burnout 2.
Interpersonal insensitivity and distance -0.91 .43 -.14 -2.11 .036 1.13 

Burnout 3.
Interpersonal positive interaction -1.61 .43 -.25 -3.70 .000 1.14 

Job satisfaction 1.
Overall satisfaction
 in the workplace

1.35 .49 .21 2.74 .007 1.47 

Job satisfaction 2.
Importance and pride of work 1.09 .42 .17 2.59 .010 1.08 

Job satisfaction 3.
Satisfaction with relationships with colleagues and 

patients
.99 .43 .15 2.31 .022 1.11 

F=13.29(p<.001), R2=.32, adjR2=.30, Durbin-Watson=1.76

Table 6. Factors affecting empowerment  (n= 180)

7. 소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임파워먼트의 자기 직무의 중요성 및 능력 확신, 부서 

내 영향력 및 통제, 직무수행의 독립성 및 자율성과 직
무만족도의 직장 내 전반적 만족도, 업무의 중요성 및 
자부심, 동료 및 환자와의 관계 만족도가 소진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회귀 
모형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F=20.78, p<.001). 

회귀 모형 설명력은 약 40 %로 나타났다(R2=.42, 

adjR2=.40). Durbin-Watson 통계량은 1.59로 2에 근사한 값
으로 분석되었다. 분산 팽창지수(VIF)도 전체 항목에서 
10 미만으로 다중공선성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
다. 회귀계수의 유의성 검증 결과 직무수행의 독립성 및 

자율성(β=-.26, p<.001), 부서 내 영향력 및 통제(β=-.13, 
p<.05), 직장 내 전반적 만족도(β=-.39, p<.001), 동료 및 
환자와의 관계 만족도(β=-.16, p<.05)가 소진에 대해 유
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직무수행의 독
립성 및 자율성, 부서 내 영향력 및 통제, 직장 내 전반
적 만족도, 동료 및 환자와의 관계 만족도가 낮아질수록 
소진이 높아지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표준화 계수의 크
기를 비교하면, 직장 내 전반적 만족도(β=-.39), 직무수
행의 독립성 및 자율성(β=-.26), 동료 및 환자와의 관계 
만족도(β=-.16), 부서 내 영향력 및 통제(β=-.13) 순으로 
소진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7).

소진이 되지 않을 가능성을 높이는 유의한 요인에는 
무엇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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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하였다. 그 결과 로지스틱 회귀 모형은 통계적으로 유
의하게 나타났으며(Hosmer & Lemeshow χ2=8.72, 
p=.366), 회귀 모형의 설명력이 약 32 %로 나타났다
(Nagelkerke R2=.32). 회귀계수의 유의성 검증결과 직장 
내 전반적 만족도(OR=2.25, p<.001)와 직무수행의 독립
성 및 자율성(OR=1.79, p<.01)은 소진이 되지 않을 가능
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장 내 

전반적 만족도가 한 단계 증가하면 소진이 되지 않을 가
능성이 2.25배 증가하며, 직무수행의 독립성 및 자율성
이 한 단계 증가하면 소진이 되지 않을 가능성은 1.79배 
증가하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반면에 자기 직무의 중요
성 및 능력 확신, 부서 내 영향력 및 통제, 업무의 중요
성 및 자부심, 동료 및 환자와의 관계 만족도는 유의한 
영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8).

Independent variables B S.E. β t p VIF
(Constant) 58.26 .65 　 89.71 .000

Empowerment 1.
The importance of one's job and confidence 

in one's abilities
-1.32 .72 -.12 -1.85 .067 1.21 

Empowerment 2.
Influence and control within the department -1.40 .67 -.13 -2.10 .038 1.05 

Empowerment 3.
Independence and autonomy of 

job performance
-2.94 .72 -.26 -4.06 .000 1.24 

Job satisfaction 1.
Overall satisfaction
 in the workplace

-4.39 .71 -.39 -6.21 .000 1.18 

Job satisfaction 2.
Importance and pride of work -1.30 .69 -.12 -1.87 .063 1.15 

Job satisfaction 3.
Satisfaction with relationships with 

colleagues and patients
-1.81 .70 -.16 -2.58 .011 1.17 

F=20.78(p<.001), R2=.42, adjR2=.40, Durbin-Watson=1.59

Table 7. Factors affecting burnout          (n= 180)

Independent variables B S.E. OR 95% CI p

Empowerment 1.
The importance of one's job and confidence in 

one's abilities
-.07 .22 .93 (.60 ~ 1.44) .738

Empowerment 2.
Influence and control within the department .21 .19 1.23 (.86 ~ 1.77) .260

Empowerment 3.
Independence and autonomy of 

job performance
.58 .21 1.79 (1.20 ~ 2.68) .004

Job satisfaction 1.
Overall satisfaction
 in the workplace

.81 .22 2.25 (1.46 ~ 3.49) .000

Job satisfaction 2.
Importance and pride of work .40 .21 1.49 (.99 ~ 2.23) .056

Job satisfaction 3.
Satisfaction with relationships with colleagues 

and patients
.36 .20 1.44 (.97 ~ 2.15) .073

-2LL=197.39, NagelKerke R2=.32, Hosmer & Lemeshow test: χ2=8.72(p=.366)

Table 8. Factors that affect the likelihood of not experiencing burnout (n= 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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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직무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소진의 일상의 피로와 스트레스, 대인 관계의 무감각

과 거리감, 대인 관계의 긍정적 상호작용과 임파워먼트
의 자기 직무의 중요성 및 능력 확신, 부서 내 영향력 및 
통제, 직무수행의 독립성 및 자율성이 직무만족도에 미
치는 영향을 검증하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회귀 모형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F=20.62, 

p<.001). 회귀 모형 설명력은 약 40 %로 나타났다
(R2=.42, adjR2=.40). Durbin-Watson 통계량은 1.69로 2에 
근사한 값으로 분석되었다. 분산 팽창지수(VIF)도 전체 
항목에서 10 미만으로 다중공선성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회귀계수의 유의성 검증 결과 일상의 피로
와 스트레스(β=-.38, p<.001), 대인 관계의 긍정적 상호
작용(β=-.20, p<.01), 대인 관계의 무감각과 거리감(β

=-.16, p<.05), 자기 직무의 중요성 및 능력 확신(β=.21, 

p<.01), 직무수행의 독립성 및 자율성(β=.20, p<.01)이 
직무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일상의 피로와 스트레스, 대인 관계의 긍정적 상호작
용, 대인 관계의 무감각과 거리감이 낮아질수록 직무만
족도는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자기 직무의 중요성 및 
능력 확신과 직무수행의 독립성 및 자율성이 높아질수
록 직무만족도 또한 높아지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표준
화 계수의 크기를 비교하면, 일상의 피로와 스트레스(β
=-.38), 자기 직무의 중요성 및 능력 확신(β=.21), 직무수
행의 독립성 및 자율성(β=.20), 대인 관계의 긍정적 상
호작용(β=-.20), 대인 관계의 무감각과 거리감(β=-.16) 

순으로 직무만족도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
다(Table 9).

Independent variables B S.E. β t p VIF

(Constant) 40.26 .34 　 119.44 .000

Burnout 1.
Daily fatigue and stress -2.19 .36 -.38 -6.04 .000 1.15 

Burnout 2.
Interpersonal insensitivity

 and distance
-.91 .36 -.16 -2.49 .014 1.16 

Burnout 3.
Interpersonal positive interaction -1.17 .36 -.20 -3.22 .002 1.16 

Empowerment 1.
The importance of one's job and confidence 

in one's abilities
1.23 .36 .21 3.42 .001 1.12 

Empowerment 2.
Influence and control within the department .22 .35 .04 .63 .531 1.08 

Empowerment 3.
Independence and autonomy of 

job performance
1.18 .38 .20 3.10 .002 1.28 

F=20.62(p<.001), R2=.42, adjR2=.40, Durbin-Watson=1.69

Table 9. Factors affecting job satisfaction   (n= 180)

Ⅳ. 고 찰
본 연구를 통해서 전라북도에 위치한 기관에 재직 중

인 작업치료사 180명을 대상으로 임파워먼트, 소진, 직

무만족도에 대한 요인을 알아보고, 임파워먼트와 소진이 
직무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본 연
구 결과를 통해 작업치료사의 직무만족도를 높이기 위
해 필요한 영역을 살펴보고, 효과적인 개입 방향을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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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연구 고찰은 다
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 참여한 작업치료사의 임파워먼트를 
분석하면 기존의 작업치료사를 대상으로 한 Jung 등
(2017)의 연구와 비슷한 수준임을 확인하였다. 연령이 높
을수록, 최종학력이 높을수록, 총 경력이 높을수록 임파
워먼트가 높다고 하였는데(Noh 등, 2015) 이는 본 연구
의 결과와 일치한다. 작업치료사는 의사의 지도를 받아
(National Law Information Center, 2022) 업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업무의 자기 결정권이 우선순위에 있지 못하므
로 임파워먼트가 저하될 수밖에 없으며, 본 연구에서 임
파워먼트가 높은 직장형태는 아동센터 근무자로 확인되
어 이를 뒷받침한다. 한편,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Jung과 
Min(2022)의 연구와 치과위생사를 대상으로 한 Min과 
Min(2019)의 연구보다 본 연구의 작업치료사 임파워먼
트가 더 높게 확인되었다. 본 연구의 임파워먼트가 타 
보건 의료 종사자의 임파워먼트에 비해 높은 점수를 보
이는 것은 프로그램 중재와 목표 설정에 있어 대상자의 
의견을 수렴 및 협의하는 작업치료사의 업무 특성이 반
영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 참여한 작업치료
사의 소진을 분석하면 직종이 동일한 Lee와 Ma(2018)의 
연구와 비슷한 수준이었고,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Choi

와 Song(2022)의 연구 결과보다는 상대적으로 낮게 확인
되었다. 이는 중환자실과 응급실에 근무하는 간호사의 
경우 업무의 강도와 중요도가 상대적으로 높으며 3교대 
근무로 인한 수면장애와 피곤이 소진을 높이는 요소로 
볼 수 있다. 반면에 작업치료사의 경우 장시간 다수의 
사람들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직무 상황 속에서 지
속적인 정서적 압박으로 인하여 소진이 발생하게 된다. 
이러한 타인과의 관계에서 오는 소진을 예방하기 위해 
효율적인 응대 프로토콜을 구성하여 감정적 소모를 줄
이는 노력이 필요하다. 긍정적인 심리적 역량을 지지하
고(Nam & Noh, 2021) 직업에 대한 전문성 인식을 높여 
소진을 낮출 수 있으며(Yang 등, 2023), 직무 역할에 대
한 지지를 통해 소진을 감소시킬 수 있다(Bae & Park, 
2021).

또한, 본 연구의 직무만족도는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Song과 Jo(2023)의 결과보다 낮게 확인되었다. 이는 본 
연구의 참여 대상자의 주 근무지가 재활·요양 병원이기 

때문에 진행성, 퇴행성 질환 환자에게 치료를 적용함에 
어려움이 있고, 업무량에 비해 근무 환경과 복지 수준이 
낮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사회적 보상의 경제적 부분에
서 살펴보면 노동에 대한 합당한 보수는 직무만족도에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Kong, 2023). 직장 
내 치료실의 물리적 구조가 타 부서와 분리된 독립적인 
환경에서 근무하는 경우에는 직무만족도가 높게 나타났
다. 이는 운영적측면에서 같은 공간 내에서 타 직종 관
리자의 지시와 전달을 받게 되는 근무환경보다 작업치
료실만의 고유한 특수성과 전문성을 존중받을 수 있도
록 독립된 공간에서 동 직종 관리자의 지시와 전달을 받
는 것이 직무만족에 도움이 될 것이다(Son 등, 2020). 따
라서, 자신의 업무에 대한 보람을 느끼고 직장에 대한 
만족감을 가질 수 있도록 복지와 직무에 관련된 근무환
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
다.

둘째, 임파워먼트와 소진은 직무만족도에 유의미한 영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Ji(2019), Lim(2014b), 

Park(2021)의 연구와 일치한다. 업무의 중요도를 결정할 
때, 대상자 응대를 자유롭게 결정할 때 직무만족도가 높
아지며, 직무만족도가 향상될때 보다 질적인 의료서비스
를 제공할 수 있다(Lee, 2018a). 본 연구에서는 임파워먼
트의 하위 요인 중 자기 직무의 중요성 및 능력 확신이 
직무만족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확인되
었다. Park(2018)의 연구에서 나의 직무와 관련된 활동들
이 나와 부서에 의미가 있을 때, 내가 하는 일이 나에게 
중요할 때 직무만족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하여 
본 연구를 지지하였다. 따라서, 직무에 많은 가치와 의미
성을 부여할 수 있도록 역할 갈등을 최소화하고 담당업
무의 영향력을 높인다면 직무만족도가 높아질 것이다. 

소진의 하위 요인 중 일상의 피로와 스트레스가 직무만
족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Cho(2020)의 연구에서도 심리적 소진이 직무만족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여 본 연구를 지지하였다. 

작업치료사는 대상자 및 보호자와 함께 긴 시간 동안 일
대일로 대면하여 대상자의 요구와 필요를 충족시켜야 
한다.

한편, 직무수행의 독립성 및 자율성 요인과 직장 내 
전반적 만족도 요인이 소진이 되지 않을 가능성에 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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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임파워먼트를 
강화시키고 소진을 낮추기 위해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높아져야 한다고 보고한 Lee와 Seo(2018)의 연구
가 이를 뒷받침한다. 따라서, 과도한 업무와 스트레스를 
감소시키기 위해 자기 결정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모
색해야 하며, 직무의 자율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
하다. 업무의 과부하를 감소시키고(Moon & Choi, 2023) 

조직문화를 혁신적이고 관계적으로 이끌어 갈 때(Ko & 
Oh, 2022) 직무의 자율성을 높일 수 있으며, 리더의 임파
워링 리더십이 직무의 자율성을 촉진 시킬 수 있다(Kim 

등, 2021). 직무에 대한 자율성을 높이는 요소들을 근무
환경에 적용한다면 작업치료사의 업무를 능률적으로 향
상시키고 소진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동료 및 
환자와의 관계 만족도와 업무의 중요성 및 자부심, 자기 
직무의 중요성 및 능력 확신과 부서 내 영향력 및 통제
는 소진이 되지 않을 가능성에 유의한 영향이 없는 것으
로 나타났다. Kim과 Lee(2016)의 연구에서 부정적인 동
료와의 관계로 소진을 많이 경험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
였으며 Jung과 Ham(2020)의 연구에서 사회적 일 중요성
이 소진을 예측하지 않을 수 있다고 하여 본 연구를 지
지하였다. 또한, Kim과 Yu(2023)의 연구에서 직무통제가 
소진에 대해 유의한 조절 효과로 나타나지 않았으며 
Lee(2018b)의 연구에서 직무 효능감이 정서적 소진에 직
접적인 유의한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하여 본 연구를 지
지하였다.

본 연구의 제한점은 대상자를 모집하는 과정에 있어 
편의 표집으로 대상자를 모집하여 전라북도 지역에 근
무하는 작업치료사를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였기에 연
구 결과를 일반화 하는데 에는 한계가 있다. 향후의 연
구에서는 대상자의 지역을 전국을 대상으로 하여 연령 
및 병원의 종류를 확장하여 표본의 대표성에 대한 한계
를 극복할 수 있는 체계적인 표본 설계를 통해서 작업치
료사의 임파워먼트와 소진 및 직무만족도의 관한 연구
로 확장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제한점이 있음에
도 불구하고. 본 연구에서는 작업치료사의 임파워먼트와 
소진이 직무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

Ⅴ. 결 론
본 연구의 목적은 작업치료사의 임파워먼트와 소진 

및 직무만족도를 파악하고 임파워먼트와 소진이 직무만
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는 것이다. 본 연구의 결과
를 보면, 임파워먼트와 소진은 직무만족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작업치료사는 대상자 
중재를 통해 일상생활에 많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대
상자 개개인에게는 작업치료사의 역할이 중요하다. 따라
서, 작업치료사의 임파워먼트와 직무만족도를 높이고 소
진을 낮춘다면 대상자의 삶의 질을 도모하고 질 높은 서
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 몇 가지 제언을 하면 첫째, 지
역을 전국으로 확장하여 작업치료사의 세부 특성인 연
령, 직위별로 나누어 변수 요인별 연구를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향후의 연구에서는 재활의료팀을 구성
하는 구성원 전체 직종을 대상으로 연구를 폭넓게 진행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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